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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침 09:10분 중앙본부 상집미팅을 통해 지난 13일 상견례부터 27일 안건상정까지의 과정을 종합설명 및 공유하고 상집의 결의를 다졌다.

교섭후 교섭위원 강평시간을 진행해왔으나 전체상집과의 공유 및 평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강평시간에 전 상집이 참석하고 참관인 또한 매 교섭을 평가하기로 했다.
지재식위원장은 “교섭위원에 모든 실권을 위임했으니 소신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교섭위원들이 교섭에 임할 때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건상정보다 앞으로 있을 교섭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삼 대외협력국장은 지난 일주일간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UNI총회 및 통신분과회의 참석 결과를 보고했다.

1987년 체신부에서 뉴질랜드텔레콤이 미국계회사에 민영화된 이후 주주에 대한 배당확대와 지속된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현재는 정규직 2천여명만이 남아있는 회사로 전락하고만 사례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은 민영화 10년만에 다시 공영화를 추진해야하는 실정에 이르렀다며 신자유주의로 인한 통신민영화가 전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 강북, 강남, 서부, 본사지방본부 조합간부들은 27일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3년 대정부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연맹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서울 을지로 훈련공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공공연맹은 △정부는 공공연대와의 교섭에 응할 것 △구조조정 정책 철회 △사회보장 정책 강화 △불법 민간위탁 철회 △열차 안전 인력 확충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특별근로 감독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파업을 하루 앞둔 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해 파업의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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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집, 단체교섭 중간 점검


교섭상황 공유 및 평가…UNI회의 참석결과 보고











▲중앙상집미팅을 통해 교섭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27일 공공연맹 결의대회


비가 오는 가운데 중앙 및 수도권 간부 참석





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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